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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plore various possible 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Main purpose of the work 
is to find out possible 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in terms of their subjective views on single life based on 
Q methodology. Q methodology is a research method to study and understand people's "subjectivity" or their points 
of view. Here, we applied Q methodology to unmarried single women's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own lives. Thirty-one 
Q-questions were prepar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were offered to eighteen unmarried single women. As a result, 
the subjects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ive different types: (Type 1) `I love my work but I hate pressure 
(for marriage) from others', (Type 2) `I feel anxiety and stress (on marriage) but I am still waiting for a true love 
of mine', (Type 3) `My life is most important and I'd rather enjoy my single life without restraint from others', (Type 
4) `I am weary of continuing my single life, and now I really want to get married and form a family', (Type 5)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dating, marriage life etc, I'd rather continue my single life with less stress'.

Keywords: unmarried single women, Q methodology, 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Ⅰ. 서  론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서울시민을 대상

으로 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결혼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68%에서 62.2%로 감소했으며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많았다. 결혼이 ‘선택 사항’이라는 견

해는 여성(39.9%)이 남성(27.9%)보다 많았다(일요시사, 
2013). 특히 미혼 여성 2명 중 1명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한국보험신문, 2013),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실제 싱글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싱글생활을 하는 독신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대체로 과장되어 있으며, 편견적이며, 비하적인 경

향이다(Lee, 2000; Chun & Lee, 2001; Lee & Park, 
2003; Kim & Kim, 2005). 독신자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

어난 비정상적 사람이며, 결혼하기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미성숙하거나 또는 변덕스럽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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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거나 의기소침하다고 여겨진다(Kim & Kim, 2005). 
특히 일부일처제로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독신에 자유, 방
종, 무절제, 부도덕함 등의 이미지가 있는데다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이 더해져 

그나마 독신남성에게는 허용적인 반면에 독신여성에게는 

제한을 두는 규칙들이 일상생활 속에 내재화되어(Lee, 
2000), 독신여성들의 삶에 대하여서는 더욱 부정적인 편

견이 있다. 독신여성에 대한 사회의 이와 같은 부정적 견

해는 과거 청소년(Chun & Lee, 2001)과 대학생(Lee & 
Park, 2003)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

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연구(Wang, 

2010a)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Ryu & Wang, 
2010)에서는 독신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

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어서,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대상의 조사(Wang, 2010b)에서는 ‘자기관리를 잘

하는 화려한 전문직 여성’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독신집단으로 빠르게 진입되고 있

는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취지향적이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Olson & DeFrain, 1994)을 반영한 결과라

고 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독신여성에 대한 인식

이 많이 너그러워졌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Kim, 1994)
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신의 삶은 독신자신의 개인적인 특성, 직업이

나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여건, 결혼 경험 유무, 독
신의 과정, 가치관이나 태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

하여 다양화되어 있을 것이기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독신

자들의 삶을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문

제가 될 수 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독신생활의 실제를 

담지 못한 획일적 시각은 독신여성의 삶을 단편적으로 왜

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불합리한 고정 

관념이나 반대로 사실과 다른 낭만적 신화를 사회에 확산

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와 거리가 먼 획일적 독신의 이미

지와 다른 싱글여성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서 사

회적 부적응감과 심리적 소외감을 받아 생활 만족도에 부

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독신여성의 삶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위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유일

한 공통성의 잣대 하나로 모든 독신여성들을 단순화시켜 

획일적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독신여성 개개인마다 서

로 다르게 지각할 수 있는 싱글생활에 대하여 유형화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Q방법

론을 적용하였다.  Q 방법론은 질적인 조사 연구방법

(Kim, 1990)이며, 또한 동시에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이 

갖는 과학정신과 과학철학, 그리고 과학행위의 모든 관행

을 존중하여, 객관적인 과학적 통계분석을 허용하는 방법

론이다. 다만 Q 방법론은 변수의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요인화하는 것이므로, 고유의 준거를 가진 

개인의 주관성에 따른 현상에 대한 반응 유형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9). 즉, 이 방

법은 개인의 주관적 이해, 신념,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Stainton, 1995). 
독신 여성의 생활은 그들의 주관적 이해와 신념, 경험

의 범위와 다양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분류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인

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Q-방법론

(주관성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싱글생활에 대한 독신 여

성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싱글 생활에 대한 독신 여성의 주관적 인식은 어떻

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2. 각 유형의 독신여성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은 무엇

인가?
3. 모든 유형의 독신여성이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가? 

만일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독신여성의 삶의 실제

과연 몇 세부터를 ‘독신여성’이라고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Chun et al., 2001),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24세 여성인구의 95.99%, 
25-29세 여성인구의 69.28%가 미혼의 지위를 가지며

(Statistics Korea, 2010),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1세

로(Statistics Korea, 2012)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20대 

여성은 결혼을 유보한 계층으로, 30-40대와는 다른 연령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50대와 60대 여성인

구의 경우 발달주기 상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되기에, 독신여성이라 함은 30대와 40대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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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Ryu & Wang, 2010). 또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미혼자가 집을 떠나 독립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에(Mun, 1995), ‘1인 가구’를 형성하여 혼자 

사는 여성으로만 ‘독신여성’을 한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

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독신여성’이라는 의미는 법

적 기준과 사실적 혼인관계까지를 포함하여 결혼을 한 경

험이 전혀 없는 미혼여성으로, 그리고 부모님과 생활상 

주거 독립을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

하며, 성인기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의 여성으로 설정하

였다. 
독신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로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외로운 패배자’라는 것인데, 실
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독신자들의 성은 사회적 인식과

는 다르게 성에 대한 자유로움은 보이지 않고(Jang, 2002; 
Kim, 2005; Kim et al., 2007), 성에 대해 자유롭다는 긍

정적 인식을 하더라도 실제 성 충동 해결에 적극적인 양

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im, 2002; Jang, 2002; Kim, 2005). 오히려 성생활의 문

란에 대한 편견으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는 호소가 있을 정도로 독신의 성생활은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Park & Kim, 2002).
또 독신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낙천적이며 사회적이다. 또 특별히 자

기 자신을 결혼상대자로 부적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Jang, 2002). 그러나 독신남녀 1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독신의 1/4 정도가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이 크며,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관심이 없는 편

이라고 하였다. 특히 1/3정도가 혼자 살기 때문에 ‘늙는

다’는 것에 민감한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20대와 30대의 전문직을 가진 독신여성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Lee & Hwang, 2003)고 하였다. 따라서 독

신여성이 나타내는 심리적 성향은 어느 한가지로 설명하

기 보다는 독신여성들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으

며 이것은 개인차에 근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독신의 소득규모는 대부분 2인 이상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향으로,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서, 70%가 저축을 하지만 저

축을 하지 않기도 하며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나

타났다(Kim, 2005). 따라서 독신들이 고소득의 전문직 종

사자일 것이라는 이미지는 지나치게 과장된 이미지이며, 

독신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독신의 원가족과의 관계나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약 

90%가 위급한 때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Kim, 
2005), 독신자들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기보다

는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네트워크의 교환관계를 형성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07). 그러나 독신

의 1/5 이상이 남의 일에 무관심하며, 대인관계에서 소외

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Kim, 2005), 이러한 엇

갈리는 연구결과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싱글 생활의 양상도 

개인에 따른 다양성만큼 다양한 양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독신들은 확고한 인생목표를 뒷받침해 줄 일에 몰두하

며, 일을 통한 자기만족 또한 필수조건이어서(Lee & 
Hwang, 2003),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많고, 특
히 독신 여성들의 경우 일을 하는 데 가정을 돌보아야 하

는 이중역할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싱글생활이 행복하다고 한다(Kim & Kim, 2005). 
그러나 일에 대한 투자를 만족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독신자의 학력과 직업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전문직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 직업의 몰두가 독신에 

미치는 영향을 만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Ok, 
1999; Kim & Kim, 2005), 일과 직업에서의 만족이 독신

의 만족과 관련되는 것에도 독신여성의 개인차가 반영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신자들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독신자들이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화려한 싱글’이기보다는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하거나(Kim, 2005),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조사되어(Yoon, 
2002),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하리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있었다(Lee & Park, 2003). 그러나 20대와 30대

의 전문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Lee와 Hwang(2003)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어학이나 운동 등 자기개발을 

매우 중요시하며, 지적인 성취와 몸관리 등도 자기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 관리하되, 인터넷의 정보를 공유하며 다

양한 소규모 동호회를 통해 소집단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여, 여가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독신

여성들 간의 계층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독신자들이 가진 결혼관이나 독신생활에 대한 만

족도나 전망도 독신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가치관, 경
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Kim과 Kim(2005)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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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대상이 되었던 여성독신들은 현재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여 자발적인 독신 성향을 보였으나, 
Kim(2005)의 연구에서는 결혼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11.2%), 조사 대상

자인 독신자들의 약 2/3가 가정을 이루고 싶어한다고 하

였다. Park(2002)은 독신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적당한 상

대를 만나지 못했다’(54.4%)거나 학업이나 일(직업) 때문

(20.7%)으로 ‘이성이나 결혼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경우

(4.9%)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 대

상의 50.0%로, 여성이 남성독신자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리하면, 독신여성들

의 실제생활은 우리 사회가 독신여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

는 비교적 획일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해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독신여성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

과 신념, 경험의 다양성으로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표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요

구, 신념과 가치관, 개인적 경험을 가지는 독신여성들을 

획일적인 이미지로(예:일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
로 이해하기 보다는, 독신여성들을 그들 각자가 가진 특

성과 생활의 양상으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해

한다면 더 심도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므로, 이러한 독신여

성의 유형화로부터 그들에 대한 이해의 시도를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싱글생활에 대한 독신여성의 주관적 인식 유형화

를 위한 Q방법론의 특성

획일화된 관점에서 독신여성들을 이해하려는 것은 지

나친 일반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독신여성들의 싱글생

활은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이므로, 독신여성 전체를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일반화

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 인식 경향에 따라 유형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독신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도되어

야 한다. 그러나 독신여성들을 싱글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차이로 유형화한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도적 연구는 양적인 조사를 수행

하기 보다는 질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에서 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독신여성의 유형

화에 대한 질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Q-방법론

(주관성 연구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Q 방법론은 Stephenson이 1935년에 창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행위자의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주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법이다(Pnina & Martin, 2007). Q 방법

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

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조사 연구방

법(Kim, 1990)으로, Q 방법론은 변수의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요인화 하는 것으로 고유의 준거를 

가진 개인의 주관성에 따른 현상에 대한 반응 유형을 이

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9). 따라서 

이 방법은 개인의 주관적 이해, 신념, 경험의 범위와 다양

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Stainton, 1995). 구체

적으로 Q 방법론은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Q 방법론

이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닌 응답자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조작적 정의 개념을 채택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으로부

터 Q 방법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Kim & Won, 
2000). 

전통적인 양적 R방법(전통적 방법론)에서는 사전에 변

수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를 결정하지만, Q 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작성한 모집단(concourse)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Kim, 2007). Q 방법론에서의 모집

단(concourse)은 각 개인들이 표출하는 의사소통 가능한 

모든 주관적인 진술들의 집합으로서, 한 문화 안에서 공

유되는 의견이나 느낌의 총체이다(Kim, 1999). Q-방법론

의 적용은 조사 대상자가 특정한 현상의 광범위한 진술문

으로 이루어진 모집단, 즉 Q 표본을 분류하도록 하는 것

이다(Kim, 1999). 완벽하게 Q-방법론으로 구성된 Q-표본

은 존재할 수 없지만(Watts & Stenner, 2005),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Q-표본은 크게 

문헌연구와 면담방법에 의한다. 여기서 면담은 ‘자아-참조

적’인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지만, 면담이 가능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기록된 진술문에서 수집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Dennis, 1986; McKedwn & Thomas, 1988). 완성된 Q-
표본을 분류하는 작업을 Q-분류(Q-sorting)라고 하며, 이

는 행위자가 직접적 조작을 통해 객관적인 구조물

(operant framework)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작업이다

(Kim, 2007). 따라서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방법이 된다. 이러한 것은 Q방법과 R방법의 

차이점으로, R 방법에서 사람들 간의 점수 차이는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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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속성에서 개인차를 반영한다는 이론에 의존하지만, 
Q방법에서 진술문들 간의 점수 차이는 그 사람에게 진술

문들이 갖는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미성

에 있어서 개인 내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Kim, 1990). 
즉 연구대상자는 Q 분류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성의 구

조를 표현하게 된다. 또 Q방법과 R방법의  차이의 하나는 

연구 대상자인 표본의 크기, 즉 P표본의 크기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Q-방법론은 P표본의 수에 있어서 제한을 받

지 않는다(Kim, 1990). R방법에서는 다수의 무작위 표본

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배경적 특색을 유형화하는 반면, 
Q-방법론은 소수의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사용된

다(Kim, 2007). 
Q-방법론에서는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기 보다는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한 연구를 전제하고 있다(Wang 
& Nam, 2008). 독신여성의 삶은 그 자신의 주관성 구조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환경이

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므로, 독신여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자의 폐쇄

된 지식이 아닌 개방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

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며,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

에서 기인하므로 각 유형별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Song et al., 2003). 따라서 독신여성의 유형 분류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

다. 

 Ⅲ. 연구방법론

1. 표본설계

1) 연구대상 : P 표본

Q 방법론은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평균적 의미나 개인 

간의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화하는 

가설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가설을 발견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즉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가 아

니라, 한 개인 내에서 항목의 중요성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cn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본(사
람)의 수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Kim, 2006). 
Stephenson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Q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오히려 P 표본 수가 커지면 통계적 문제가 야기

됨으로 인해 Q 방법론은 소표본(small sample doctrine)
에 근거하고 있다(Oh & Kim,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독신여성들의 싱글생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

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경상도와 전

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결혼경험이 전혀 없

는 독신여성 총 18명에게 싱글생활에 대한 Q-카드 분포

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독신여성 18명은 연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을 선정하는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전
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골고루 

표집하였다. 

2) Q 표본 설계

 Q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의 타당성은 Q 표본에 크

게 좌우되기 때문에 인터뷰와 문헌고찰 등의 경로를 통해 

Q 표본을 설계함으로써 표본의 포화상태를 높여야 한다. 
비록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완전한 포화상태를 이루는 것

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모든 자료와 경로는 활용함으로

써 포화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한 Q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등의 관련 

문헌 고찰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독신과 독신여성에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의 출판물을 내

용 분석하여 독신여성의 싱글생활에 대한 인식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문헌고찰에서 추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

재 30대와 40대이며,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전문직

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서울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독신여성 51명을 대

상으로 ‘싱글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라
는 개방형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문헌 고찰

과 개방형 설문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총 73개의 항목을 

추출 할 수 있었다. 
추출한 73개의 항목을 2인의 연구자가 교대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주제별로 공통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

각되는 진술문을 통합하였으며, 공동의 논의 과정을 통하

여 최종적으로 38개의 진술문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

된 진술문의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공자 3인의 

자문을 거쳐 추가적인 범주화를 수행한 결과 총 31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진술문의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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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ving alone, I have less stress of life. (do not have much stress of life) 
2. I like diverse experience and flexible choices of life.  
3. I feel lonely and empty. 
4. I feel anxiety (worrisome) about my single life lasting longer. 
5. I am worried about my life in old age (after retirement)
6. I feel bad since I don't have anybody to help me in sickness or in an emergency.
7. I have a good sense of economy and I am saving a good sum of my income.   
8. Financially, I am doing well.
9. I don't spare my money for buying clothes or for keeping my appearances. 
10. I really love my job at my workplace and it's great to concentrate on my work.   
11. In any circumstances, I put myself first and foremost.  
12. I have a wide circle of friends and acquaintances, both of the same and opposite sex.  
13. It is hard to stay alone during festivals and holidays.   
14. It is good to enjoy my hobbies and recreations. 
15. It is good to focus on self-management for my future. 
16. It is not easy to find a good place to go alone in comfort.
17. I like it that I can freely make friends of opposite sex.
18. I am still alone just because I haven't yet found my love of life.
19. Being alone, I feel free about having sexual relationships.  
20.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meeting men. 
21. I think that marriage is only a hindrance to my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22. I have a feeling of fear about a possible failure of my marriage.
23. I like it to be alone and free,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have a wish to form a family
  of mine.
24. I like it that I am not bound by my spouse or children.
25. I often feel a strong pressure from my parents and others around to get married, 
  which is hard for me.          
26. I feel strongly affectionate with my parents and also with my nephews and nieces.
27. Living alone, I often have severe mood swings.  
28. I like it that, when faced with some (tough) decisions, I don't have to be bound by anyone.  
29. It is amusing to find myself changing into a more proud and aggressive person. 
30. It is hard to see that we, single unmarried women, are not treated as 
  grown-up persons.
31. It is hard to find that people have prejudices against unmarried single women. 

<Table 1> Samples of Q statements concerning perceptions on single life 

2. 측정 및 분석

1) Q 분류

이 연구에서는 31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0
을 기준으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부터 가장 동

의하는 진술문까지 9 단계로 구분하여 유사정규분표의 형

태인 분류표에 진술문을 각각 할당하도록 하였다.
진술문을 분류한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

지 않은 진술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그렇게 분류한 전

체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 Q-sorting 분류에 대한 조사는 서울, 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함께 이루어

졌다. 구체적인 Q 분포는 〔Figure 1〕과 같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인

자 분석방법을 통해 Q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형의 특성



독신 여성의 싱글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형화 연구 7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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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Q-sample distribution

Type ID factor1 loading factor2 loading factor3 loading factor4 loading

Type 1

14 .745 .054 -.087 .134
9 .364 -.097 .079 .021`

10 .699 .030 .235 .171
15 .713 .139 .260 .139
5 .573 .038 .274 -.074
2 .753 .435 -.102 .075
3 .527 .379 .259 .016

18 .555 -.377 -.025 .479

Type 2
12 .197 .748 .174 .192
16 .155 -.460 .339 .308

Type 3

1 -.012 -.037 .594 .134
4 .454 -.110 .692 .110
7 .353 .248 .532 .024

17 .077 .249 .598 -.461
6 .416 .037 .443 -.371

Type 4
8 -.027 .098 -.015 .753

21 .340 -.075 .051 .699
13 .153 .272 .387 .659

Eigen-value 5.0985 2.2250 1.3846 1.2449

Variance .2833 .1236 .0769 .0692

Cumulative total 
variance

.2833 .4069 .4838 .5529

<Table 2> Q-Factor Analysis

을 파악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

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

는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싱글생활에 대한 독신여성의 주관적 인식 유형

싱글생활에 대한 독신여성의 주관적 인식 유형에 대해 

Q 요인분석 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가장 이

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분석하였

지만, Eigen value 1.0이상인 요인의 수는 4개의 유형으로

만 분류되었다. Q 요인분석의 결과(요인별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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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1 1.00

 Type 2 .368 1.00

 Type 3 .439 .274 1.00

 Type 4 .336 .321 .089 1.00

 Type 5 .158 -.203 .272 .308 1.00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y type

각 유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제 1 유형의 변량이 

28.33%, 제 2 유형은 12.36%, 제 3 유형은 7.69%, 제 4 
유형은 6.92% 로 전체변량은 55.29%로 나타났다. 1차 Q 
요인분석의 결과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으나, 이 중 요인 

Ⅱ에 적재된 Q소트 중 약 29.75%(2명중 1명)가 반대 극

에 적재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독립시켜 다

섯 번째의 요인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1차 Q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Ⅱ로 분류된 

ID 12번과 16번의 응답 중 30%가량의 응답 결과가 서로 

반대 극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으로 분

류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요인 Ⅱ로 분류된 ID 12번과 16번을 서로 다

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총 18명의 대상자 중 제 1 유형에 8명, 
제 2 유형에는 1명, 제 3 유형에는 5명, 제 4 유형에는 3
명, 제 5 유형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섯 가지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Table 3>과 같다.
제 1 유형과 제 3 유형이 .439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3 유형과 제 4 유형이 .089로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Q방법론에서 상관관

계 해석에서 유의할 것은, Q 방법론에서 요인간의 상관관

계는 양적조사 연구에서의 요인분석과 다르게 각 요인간

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 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 추출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

다(윤은자, 1996->참고문헌 리스트 누락)는 것이다. 한편, 
1차 Q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Ⅱ로 함께 분류된 요인 Ⅱ

와 요인 Ⅴ는 2차 Q 요인분석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

으로 분류되면서 분리되었는데, 요인 Ⅱ의 ID 12번과 요

인 Ⅴ의 ID 16번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고, 그 관계

는 서로 부적인 방향의 관계인 -.203으로 나타나, 이 두 

사람이 싱글생활의 인식에서 그 생각이 서로 반대 방향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검증되었다.      
최종 결정된 5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한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유형별 인자가중치(factor weights)를 살

펴보면 <Table 4>와 같다. 

2. 독신여성의 싱글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형

별 특성

독신여성들의 싱글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Q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총 5 가지 유형

이 도출되었다.

1) 제 1 유형 : 하는 일에 몰두하여 난 좋은데, 주위 

압력으로 괴로워!

제 1 유형은 싱글생활을 할 수 있는 일과 직장에 몰두

할 수 있고, 여가/ 취미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으며, 혼자 살아서 생활의 스트레스가 적어서 좋지만, 
부모님과 조카들에 대하여 애착이 많은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결혼하라는 압력이 힘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하는 일에 몰두하여 난 좋은데, 주위 압력

으로 괴로워!”로 명명하였다.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아 제 1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 ID 2번은 “혼자 사는 즐거움을 쏠쏠하게 느끼고 

즐기지만,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결혼에 대한 압력으로 결

혼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다”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1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문

항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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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statements

Statement 
number

Q-statements
Standard 
Z-score

Q-statements that 
received 

responses of 
strong agreements

23
 I like it to be alone and free,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have a wish 
to form a family of mine.

1.86

10 I really love my job at my workplace and it's great to concentrate on my 
work.   1.68

1  Living alone, I have less stress of life. (do not have much stress of life) 1.56
14 It is good to enjoy my hobbies and recreations. 1.53
24 I like it that I am not bound by my spouse or children. 1.39

26 I feel strongly affectionate with my parents and also with my nephews and 
nieces. 1.26

Q-statements with 
strongly negative 

responses

19 Being alone, I feel free about having sexual relationships.  -1.16

6  I feel bad since I don't have anybody to help me in sickness or in an 
emergency. -1.41

13  It is hard to stay alone during festivals and holidays. -1.45

30 It is hard to see that we, single unmarried women, are not treated as 
grown-up persons. -1.70

<Table 5> Typical Q-statements of type 1 and standard  Z-scores

Type ID Age Degree Occupation
Monthly income 

average
(10,000 Won)

Factor
weights

Type 1

2 41 Ph. D counsellor 225 1.7425
3 42 Ph. D course-work finished university lecturer 200 .7309
5 32 Batchelor's degree Home tutoring teacher 120 .8540
9 39 Batchelor's degree academy instructors 180 .4199
10 38 Master's degree head of academy instructors 200 1.3671
14 41 Master's course-work finished counsellor 100 1.6720
15 33 Master's course-work finished graduate student 90 1.4517
18 40 Master's course-work finished teacher 400 .8030

Type 2 12 42 Ph. D professor 350 1.7007

Type 3

1 38 Batchelor's degree business 180 .9173
4 38 Ph. D professor 500 1.3298
6 35 high school graduation Beautician 130 .5514
7 36 Batchelor's degree head of academy instructors 650 .7410
17 40 Master's course-work finished director of childcare center 500 .9312

Type 4
8 36 Ph. D university lecturer 200 1.7390
11 37 Ph.D course-work finished Doctor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475 1.3693
13 44 Ph. D professor 350 1.1627

Type 5 16 38 Batchelor's degree social worker 150 .5827

<Table 4>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factor weights by type

각도 있다 ”,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혼자 살아서 생활의 스트레스가 적다”, “여가/ 취
미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배우자나 자녀

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다”, “부모님과 조카들에 대하여 애

착이 많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받은 

문항은 "혼자 살기 때문에 성에 대해 자유롭다", “몸이 아

프거나 위급 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명절이

나 휴일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사회에서 성

인(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등의 문항에 대

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제 1 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

면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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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statements

Statement 
number

Q-statements
Standard 
Z-score

Q-statements that 
received responses 

of strong 
agreements

2  I like diverse experience and flexible choices of life.  1.65
18  I am still alone just because I haven't yet found my love of life. 1.65
31 It is hard to find that people have prejudices against unmarried single women. 1.65
7 I have a good sense of economy and I am saving a good sum of my income.  1.24
8  Financially, I am doing well. 1.24

23  I like it to be alone and free,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have a wish to form 
a family of mine. 1.24

Q-statements with 
strongly negative 

responses

6  I feel bad since I don't have anybody to help me in sickness or in an emergency. -1.24
5  I am worried about my life in old age (after retirement) -1.24
1 Living alone, I have less stress of life. (do not have much stress of life) -1.24
27  Living alone, I often have severe mood swings.  -1.65
19  Being alone, I feel free about having sexual relationships.  -1.65
22  I have a feeling of fear about a possible failure of my marriage. -1.65

<Table 6> Typical Q-statements of type 2 and standard Z-scores

2) 제 2 유형 :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명적 

사랑을 기다릴래!

제 2 유형은 싱글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힘들기도 하

고, 싱글생활이 지속되는데 불안감이 있으며, 스트레스도 

받지만, 경제관념을 확실히 하여 경제적 여유도 있고 생

활의 변화나 융통성이 많아서 좋은 싱글생활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까지는 유지하려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명적 사랑을 기다릴래!”
의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2 유형에 속한 응답자는 ID 12번이 유일한데 “사실 

나 자신은 결혼을 안해서 생활의 반경이나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

나, 왜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이유를 물어보거나, 나와 자

신들의 다름에 대해 물어볼 때 싫다.”라고 하여 사회적 편

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에 대한 거부의식

이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제 2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문항은 “생활의 변화나 융통성이 많아서 좋다”, “운명적

인 사랑을 만나지 않아서 아직 혼자이다”, “미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 때문에 힘들다”, “경제관념이 확실하여 

저축을 잘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도 있다”의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문항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 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다”, “혼자 살아서 생활의 스트레스

가 적다”,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혼

자 살기 때문에 성에 대해 자유롭다”, “결혼의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을 가진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2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3) 제 3유형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구속없는 

싱글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제 3 유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므

로, 결혼이나 자녀에 집착하지 않으며, 싱글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고, 주변에서도 결혼

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기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구속이 없으며 자유로운, 그래서 변화와 융통성이 많은 

싱글생활을 누리며 즐기는 경향이 반영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구속없는 싱글생활을 마음껏 즐기지!”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3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

펴보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ID 4번은 “내 성격이 남

한테 간섭을 받기도 싫어하고, 간섭하기도 싫어하는 성격

이므로 독신으로 사는 건 굉장히 만족스럽다. 당연히 신

경 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라며 “예전부터 가족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 3유형에서 높

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생활의 변화나 융통

성이 많아서 좋다”, “배우자나 자녀에 얽매이지 않아서 좋

다”, “결정할 때 누구의 구속이나 간섭도 받지 않아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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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statements

Statement 
number

Q-statements
Standard 
Z-score

Q-statements that 
received 

responses of 
strong agreements

2  I like diverse experience and flexible choices of life. 1.61

24  I like it that I am not bound by my spouse or children. 1.56

28  I like it that, when faced with some (tough) decisions, I don't have to be 
bound by anyone. 1.54

29  It is amusing to find myself changing into a more proud and aggressive 
person. 1.29

11  In any circumstances, I put myself first and foremost.  1.25

10  I really love my job at my workplace and it's great to concentrate on my 
work.  1.01

Q-statements with 
strongly negative 

responses

26 I feel strongly affectionate with my parents and also with my nephews and 
nieces. -1.00

27  Living alone, I often have severe mood swings.  -1.10

30  It is hard to see that we, single unmarried women, are not treated as 
grown-up persons. -1.10

31  It is hard to find that people have prejudices against unmarried single 
women. -1.10

3  I feel lonely and empty. -1.37

13 It is hard to stay alone during festivals and holidays. -1.55

16 It is not easy to find a good place to go alone in comfort. -1.61

25  I often feel a strong pressure from my parents and others around to get 
married, which is hard for me.     -1.81

<Table 7> Typical Q-statements of type 3 and standard Z-scores

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나를 만나게 되어 흥미

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다”,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순
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문항은, “부모님과 

조카들에 대하여 애착이 많다”,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사회에서 성인(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 “명절이나 휴일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미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 때문에 힘들

다”, “외롭고 허전하다”, “편하게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드물어 힘들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결혼하라는 압

력이 힘들다”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3 유형의 

표준 점수가 ±1.00 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Table 7>
과 같다. 

4) 제 4 유형 : 지속적 싱글생활이 불안해, 이젠 정

말 가정을 이루고 싶어!

제 4 유형은 혼자 살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은 아

니며, 생활의 변화와 융통성이 많아서 좋은 싱글생활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성교제를 포함하여 싱글생활

이라고 기혼자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싱글생활이 지속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비롯하여 불

안감이 커가면서, 그리고 결혼은 자기성장과 발전에 방해

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인식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싱글

생활이 불안해, 이젠 가정을 이루고 싶어!”로 명명하였다. 
제 4유형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ID 8번은 “제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적 성

향이 강해서인지 조신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숙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라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제 4 유형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도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다”, “생활의 변화나 

융통성이 많아서 좋다”, “독신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



12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6호 2013

- 626 -

Category of 
statements

Statemen
t number

Q-statements
Sstandard 
Z-score

Q-statements 
that received 
responses of 

strong agreements

23  I like it to be alone and free, but on the other hand, I also have a wish 
to form a family of mine. 1.87

5  I am worried about my life in old age (after retirement) 1.69

2  I like diverse experience and flexible choices of life.  1.57

4 I feel anxiety (worrisome) about my single life lasting longer. 1.42

Q-statements 
with strongly 

negative 
responses

21 I think that marriage is only a hindrance to my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1.53

27  Living alone, I often have severe mood swings.  -2.04

17  I like it that I can freely make friends of opposite sex. -2.04

19  Being alone, I feel free about having sexual relationships. -2.04

<Table 8> Typical Q-statements of type 4 and standard Z-scores

지를 받은 항목들은 “결혼은 자기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 “혼자 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성

친구를 자유롭게 사귈 수 있어서 좋다”, “혼자 살기 때문

에 성에 대해 자유롭다”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 

4 유형의 표준점수가 ±1.00 이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5) 제 5 유형 : 남성, 결혼, 나까지도 불편해, 차라리 

싱글이 스트레스가 적지!

제 5 유형은 독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크게 인식하지 않

으므로, 편하게 갈 곳이 없다고 느끼지도 않기에, 외롭거

나 허전하다고 인식하지도 않지만, 독신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남성에 대한 불편함과 결혼 실

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냥 생활의 스트레스가 적

은 싱글생활을 유지하려는 인식을 보이기에 “남성, 결혼, 
나까지도 두려워, 차라리 싱글이 스트레스가 적지!”로 명

명하였다. 
제 5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단 한 사람으로, 응답자

인 ID 16번은 “싱글인 나는 언니랑 같이 살다보니 외로울 

시간이 없다. 현재 주변에서 보면 이혼하거나 불화로 싸

우는 경우가 많다. 밖에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

는 나는, 소개팅을 해보았을 때도 별로 할 말도 없고, 만
나러 갈 때에 꾸미는 것이 너무 싫다. 만약 결혼을 하면, 
어디를 가고 싶거나 가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먹고 싶거나 

먹고 싶지 않을 때에 상대방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으로 제 5 유형의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항목들을 살펴

보면<Table 9>와 같다. 
즉, “혼자 살아서 생활의 스트레스가 적다”, “남성을 만

나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다”,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독신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

감이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다”, “결정할 때 

누구의 구속이나 간섭도 받지 않아서 좋다”의 항목 순으

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지

를 받은 항목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한다”, “외모와 의상 등 나를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명절이나 휴일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외롭고 허전하다”, “사회에서 성인(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 “편하게 혼자 갈 수 있는 곳

이 드물어 힘들다”로 나타났다. 

3. 모든 유형의 독신여성이 공유하는 특성 

이 연구에서 분석된 5가지 유형의 독신여성들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유형이므로 모든 유형이 공통적으

로 동의하는 진술문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

나 모든 유형의 독신여성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진술문

을 Q-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이 일치하는 부

정문항은 없고, 단지 1개의 긍정문항 만이 일치되는 진술

문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유형화된 5가지 유형의 

독신여성들이 그들의 싱글생활에서 합의하는 공통점은 단 

1개로, 12번 문항의 “이성이든 동성이든 인간관계가 넓

다”의 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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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number

Q-statements
Standard  
Z-score

12  I have a wide circle of friends and acquaintances, both of the same and opposite sex. .14

<Table 10> Q-statements on which all the (five) 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gave the same response. 

Category of 
statements

Statement 
number

Q-statements
Standard 
Z-score

Q-statements that 
received 

responses of 
strong agreements

1  Living alone, I have less stress of life. (do not have much stress of life) 1.65
20  I don't feel comfortable with meeting men. 1.65
22 I have a feeling of fear about a possible failure of my marriage. 1.65
4  I feel anxiety (worrisome) about my single life lasting longer. 1.24
5 I am worried about my life in old age (after retirement) 1.24

28  I like it that, when faced with some (tough) decisions, I don't have to be 
bound by anyone. 1.24

Q-statements with 
strongly negative 

responses

11  In any circumstances, I put myself first and foremost.  -1.24
9  I don't spare my money for buying clothes or for keeping my appearances. -1.24

13  It is hard to stay alone during festivals and holidays. -1.24
3 I feel lonely and empty. -1.65

30  It is hard to see that we, single unmarried women, are not treated as 
grown-up persons. -1.65

16  It is not easy to find a good place to go alone in comfort. -1.65

<Table 9> Typical Q-statements of type 5 and standard Z-scores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독신여성들이 합의하는 진술문

이 단지 1개 뿐이라는 결과는 독신여성들을 이해함에 있

어 어떤 획일적인 잣대로 그들을 일반화시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반증해 주는 결과이다. 또 다

른 한편으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독신여성들이

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공통점은 ‘인간관계가 넓

다’라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은 모든 독신여성의 특성으로 

제시되어도 무관한 특성이며, 이것은 싱글생활의 외로움

을 배우자 이외의 다른 관계에서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지만,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흥미 위주의 관심이나 사회

의 독신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또는 반대로 최근 증

대되는 대중매체의 상업적 포장에 의해 긍정적 이미지(예:
화려하고 세련된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로 과잉 획일화되

어 있는 독신여성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싱글 생활에 대한 독신여성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 경향을 객관화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문

헌의 내용분석 및 독신여성 51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지에 의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싱글생활을 포괄할 수 

있는 총 31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Q표본을 최종 구성하

였다. P 표본은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경상도, 전라도에 거

주하는 18명의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는 30대와 40대의 

전문직, 비전문직의 독신여성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서울, 
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

층면접과 함께 Q-sorting 분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인자 분석방법을 통

해 Q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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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가장 이상

적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

과 싱글 생활에 대한 독신여성의 주관적 인식 유형을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들 5가지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총 55.29%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하는 일에 몰두하여 난 좋은데, 주위 

압력으로 괴로워!”로 명명한 독신여성들이다. 제 1유형으

로 분류된 독신여성이 다른 유형의 여성과 구별되는 중요

한 특성은 ‘하는 일과 직장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는’ 특성, 부모님을 걱정하고 형제자매와 

아이를 사랑하는 ‘가족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짐’, ‘주위사

람의 결혼 압력을 매우 많이 인식함’의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이 그들 자신의 싱글생활의 양상을 결정하는 특성으

로 나타났다.
두번째 유형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명적 

사랑을 기다릴래!”의 유형으로 명명한 독신여성들이다. 
제 2유형으로 분류된 독신여성이 다른 유형의 여성과 구

별되는 중요한 특성은 ‘미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인

식’하는 특성, 싱글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라
고 생각하는 특성,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지 못하여 싱글’
이라는 낭만적 결혼관의 유지라는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

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 독신여성이 가진 싱글생활의 양

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구속없는 

싱글생활을 마음껏 즐기지!”로 명명한 유형이다. 제 3유

형으로 분류된 독신여성이 다른 유형의 여성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지하

는 특성, 싱글생활의 가장 좋은 장점은 ‘누구에게도 간섭

과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인식하는 특성, 
그래서 ‘사회적 편견이나 주변의 결혼 압력을 전혀 인식

하지 않는’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

는 독신여성이 가진 싱글생활의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특

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지속적 싱글생활이 불안해, 이젠 가정

을 이루고 싶어!”로 명명한 유형이다. 제 4유형의 여성들

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다른 유형보다 가장 강한 

유형으로 사료되며, 넓은 인간관계보다는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까운 사람의 존재’가 ‘싱
글생활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 4유형의 독신여성들은 가정을 이루려는 바람

과, 싱글생활의 불안감이 가장 강한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남성, 결혼, 나까지도 두려워, 차
라리 싱글이 스트레스가 적지!”로 명명한 여성이다. 제 5
유형으로 분류된 독신여성이 다른 유형의 여성과 구별되

어 나타난 중요한 특성은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편

함’,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인식하지 않음’, ‘외모와 의상 등으로 나

를 가꾸는데 불편함’,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 5유형의 

독신여성이 싱글생활에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이

유는, 싱글생활에 만족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생활의 스타

일보다 싱글생활이 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인관계의 두

려움을 감소시켜 준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제 5유형은 가장 불안한 싱글의 유형으로 보이

며, 그러한 불안의 중심은 자기애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이라고 사료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5가지 유형의 독신여성을 살펴보

면, 우선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어 있는 ‘화려하고 세련된 

자유로운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제 3유형의 

독신여성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최근 

대중매체에서 전파하는 성공한 독신여성들과 유사하게 그

들의 싱글생활을 충분하게 누리며 생활하는 유형의 여성

들이다. 그러나 이들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사례가 모두 전

문직 여성이거나, 고학력이며 고소득인 여성은 아니었다.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여성들이 싱글생활을 즐기고 자유롭

게 생활하도록 견인한 요인은 고소득과 고학력의 외적 수

단이었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다. 즉 자

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므로 자신을 꾸미고 가꾸

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서, 이러한 ‘자기애’는 자존감이라

는 긍정적 정서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을 가진 집단은 사회가 가지는 부정적 시각에도 영

향을 받지 않아서, 바로 이러한 ‘자존감’이라는 변인이 당

당하고 적극적인 독신여성을 유형화하는 핵심 변인이 됨

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화려

하고 당당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적극적인 독신여성’은 

고소득이나 고학력, 직업지위에 있기 보다는 독신여성 자

신의 내적 자신감인 ‘자존감’에 있음을 이 연구의 결과로

부터 시사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독신여성의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

요한 변인은 독신여성에 주어지는 ‘결혼 압력’이나 ‘사회

적 편견’과 같은 외적 변인이었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으

로 유형화된 독신여성들의 공통점은, 제 3유형으로 분류

된 여성과 동일하게 싱글생활의 장점을 발견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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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직장에 몰두하는 유형이지만, 이들이 가진 딜레마는 

‘주위의 시선과 압력’이다. 독신여성의 유형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외적 변인을 독신여성 자신이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싱글생활의 중요한 차이를 가져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주위의 압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독신여성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가치관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독신여성에 대한 과도한 관

심과 질문,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개입의 여부는 독신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신

여성에 대한 흥미위주의 지나친 관심과 그들의 삶에 대한 

획일적 개입을 자중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보다 키워

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또 이 연구에서 도출된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일부 독

신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독신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유형화된 제 1유형, 제 2유형, 제 4유형의 독신여성들은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생각을 가지

며, 부모자녀와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를 중요시하며, 그

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싱글생활의 주요한 안정

과 만족의 핵심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독

신여성이 독신주의자이거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유형화된 5가지 유형의 독신여성들은 각 

유형마다 매우 독특한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독

신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

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나 서로 매우 다

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5가지 유형의 독신여성들이 공

유하는 특성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는 넓은 인간관계의 유지’라는 항목이었다. ‘넓은 인간

관계’의 항목은 유형을 뛰어넘어 모든 독신여성들이 공유

하는 특성으로 나타나, 독신여성을 이해하는데 ‘인간관계’
의 질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오히

려 ‘넓은 인간관계’는 기혼자들이 싱글들과 다르게 소유

하지 못하는 특성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간관계의 질이 

각 개인의 삶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를 기대

한다.  
이 연구는 독신여성을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

라지는 싱글생활을 기준으로 독신여성을 유형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유형화의 방법은 독신여성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고 있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화로 분류된 독신여

성들을 양적 자료에 의하여 검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유형화된 각 독신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들의 실

제 행동과 관련하여 검증하는 심층면접이 전개되기를 기

대한다. 

주제어: 독신여성, Q 방법론, 독신여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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